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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마지막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와 펫로스 경험자 대상 「펫로스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입양·양육 중심 지원을 이별 단계까지 확대해 양육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

하거나 경험한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펫로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이해도·참여 의지·추진 경험 등 검토하여 지자체 선정

  이번 사업은 입양·양육에 집중되어 온 반려인 지원을 이별 단계까지 확대해 

양육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①노령 반려동물의 특징과 

보호자의 역할, ②이별 준비와 생애말기 돌봄, ③펫로스 증후군의 이해, 
④치유와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총 4회차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지역별로 약 3주 동안 운영*하며, 심리상담 및 반려동물 전문가가 함께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펫로스 경험자는 「동물사랑배움터」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10월 18일~11월 8일), 구미(10월 21일~11월 11일), 대전(10월 23일~11월 13일)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성숙한 반려문화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노령기와 생애말기, 이별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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